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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지 못하는 것이 형벌이다

작성일: 2011. 10. 3(월) 새벽 기도 중

작성자: 장정임 (현직 교사회, 부산 주마음 가정국)

[ 며칠 동안 마치 체한 듯 기도도 되지 않고 

멍하게 앉아 기도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께 걸려 있는 것은 느끼겠는데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해 달라고 며칠을 간구하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실 가닥만큼 깨달음을 주셨고 

이를 두고 회개하기 시작하여 행실로까지 회개하였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한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한

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이기에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란 것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고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죄가 생각나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성령이 

너희에게 얼마나 크나큰 선물인지 알아야 한다.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거리가 생각나지 않아 회개치 못함으로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

고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곧 형벌이니라.

세상은 무엇이 죄인지조차 모르는 

죄의 무덤 속에 산다.

그러니 회개하고자 하기는커녕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속에서 뒹굴다가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허나 빛 가운데 거하는 너희에게는 

회개의 축복을 허락하고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니 

섭리사는 곧 구원의 축복이 내려지는 곳이니라.

얼마나 귀하고 값진 곳이냐.

죄를 청산케 할 수 있는 성령의 깨달음이 

너희 가운데 충만키를 간구하여라.

차원을 높이라는 말에는 

회개의 차원도 높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너의 수준에서 죄라 인식하는 것과 

내가 보기에 죄가 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알아

라.

인생도 어렸을 때는 

행위의 결과만을 두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점점 성장하다 보면 

행위의 동기까지 고려하여 선과 악을 구분하듯

시대마다 죄를 보는 기준과 차원이 달라지며

인간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죄와 

신의 수준에서 죄로 여겨지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알아라.

너희가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나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겠으나 

너희는 영원한 사랑을 목적하여 창조된 자이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나라에 이르려면 

나의 기준에 맞는 회개가 필요하고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의 기준도 회개의 기준도 선생에게 배워라.

그를 통해 신부가 갖추어야 할 

사랑과 회개의 기준을 보였나니 

그 수준까지 이를 때 

나의 온전한 신부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순간 커다란 돋보기가 보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훤히 본다. 

행위의 죄, 마음의 죄, 영혼의 죄까지 

너희 스스로는 감지조차 못하고 있는 죄들이 훤히 보인

다. 

그러니 이 모두를 깨닫고 

한 점도 남기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라 일렀던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해 낼 수가 없다.

또한 아무리 회개한다 하여도 

너희의 능으로는 너희의 죄를 모두 청산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 깨달아 보아라.

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너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을 길이 없으니 

진심 어린 회개와 함께 

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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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야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다 했듯이

사랑은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너희가 간절한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두드릴 때 

사랑의 소통으로 맺힌 모든 것을 풀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심으로

이로 인해 결국 죄를 짓고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 하였다.

즉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형벌에 이르게 함이니라.

허나 나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너희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불렀

으니 

곧 죄를 깨우치고 회개케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

니

너희는 진정 모든 기준을 내게 맞추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회개와 사랑의 차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선생이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으나 

섭리 안에서도 더욱 차원을 높이고 깨끗케 되어 

보다 온전한 신부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 스스로 깨닫고자 간구하는 조건이 있어야 그 조건으로 

신부의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에 해당되는 깨달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를 깨닫고 구하여 받느냐 못 받느냐는 각인에게 달렸나

니

사랑하여 섭리에 불러와서 섭리사에 함께 있어도 

제 수준대로 구원의 급이 제각각인 것이니라.

조건 대 조건이다.

결국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정 크고도 큰 형벌이니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여 

온전한 신부로서의 구원을 얻고 싶거든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간구하여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또 회개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자신의 죄만이라도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남김없이 회개한다면 

선생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리라. 

그러니 저 하나 온전히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근신함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개인의 차원에서 선생을 구하는 일이니라.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도 없이 저질렀던 

많은 죄, 그로 인해 주님의 온몸에 못을 박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낱낱이 깨닫고 돌이킬 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느니라.

진정 회개함으로 

다시는 죄를 행치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용서의 주 예수다.


